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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에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1.1 화상
1.2 손가락 절단
1.3 코피
1.4 타박상
1.5 다리 골절

열성경련이란?
아이들의 5-8%가 경험하는 열성경련은 대개 3개월에서 5세 사이에 일어납니다. 아이들은 아직 뇌의 발달이 미숙하고 체온조절 기능이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열이 심하게 올라 뇌가 흥분하면 그것이 근육에 전달되어 전신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응급조치 요령은?
경련을 하는 동안, 입안의 토물이나 거품이 호흡기관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의복을 풀어 호흡을 편하게 해주도록 합니다. 물이나 기응환을 먹이는 것은 기도가 막힐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1세 전후에는 고열로 인한 열성경련이 많으므로, 열이 내리도록 미온수로 닦아주면 대부분의 경련은 얼마 후에 자연히 멈추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경련중첩증(경련이 30분이상 지속) 형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급실이나 소아전문병원등으로 내원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경련을 유발한 열의 원인이 어떤 질병인지를 감별 진단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증상은?
아이가 오한을 나타내거나 고열이 측정되고 몸이 뻣뻣해지며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또 눈을 마주치지 못하거나 소리에 반응이 없고 창백하며 입술이 파래지기도 합니다. 
